
정신문화연구 가을호 제 권 제 호 통권 호2005 28 3 ( 100 ) pp. 205~223.

硏究論文

세 시 해체론적 연

송 한
*

1)

Ⅰ

근원 식과 해체 언어Ⅱ

분열 자 극복과 구조체 지향Ⅲ

립 언어 고 쓰崇高Ⅳ

결Ⅴ

서론I.

시 계를 어느 국면이나 체 이해 는 것 거 불

가능해 보인다 에 가 운 시작 동과 그 속에 일구어낸 여권이 훌

는 창작 과 들 그 시 계를 단 에 는 것이 그리 녹 일이

님 시 는 것이다 욱이 그 월만큼 그가 편 잡고 시 평과 이

립에 지도 인 업 고 다면 이 시각 는 그 시

가늠 는 것이 불가능 것이다

실 말 등단 여 첫 시집 란 는 상재 이후 가   

장 어 운 날 에 명연시 불타는 사랑 쪽       

들 별 우러르며 산다 어리 헤겔 에 어     

리는 늘 그림자 리카 시편 벼랑 꿈 멸 불      

쟁처럼 등 시집 간 면 그는 새 운 시 계를   

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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임없이 탐색해 다 모 니즘에 불 노장 사상 그리고 그것

철 모색 가장 연 시 구 에 이르 지 시

가 어낼 있는 가장 도 높 언어 진리 탐구를 신 힘 울여 일구

어 다 갑 그 시는 그만큼 찰에 롯 심 통찰과 인간에

이해를 담고 있는 것이다

부분 시에 볼 있는 미 미 그러나 우리는完美

시집 란 는 에 는 만나 힘들다 첫 시집인 그것 미  

이상 구 보다는 히 이고 충동 인 계를 보여주고 있 이

다 이러 시 경향 고 시인 업 거쳐야 나 과 이상

미를 부여 고 싶지 다고 나 사실 그가 여 에 행 작업 단

히 상상 실험이나 언어 감각 습득 차원에 놓이지 는다 이는 이  

시 동인 동 면 경향 히 담당했 과 

다 를 특징짓는 가지 경향들 즉 주 조지

훈 등 는 통 시 계열과 신동엽 등 단 신진

등장 참여시 계열 그리고 언어 실험과 내면 추구를 통해 새 운 미

근 추구 계열 가운데 번째 계열 주도 이 어갔 것이다 그

는 여 에 이 익 이승훈 이건청 등과 함께 도구 태 거부

고 내면 탐구 식 실험 통해 언어 가능 들 역 시 나가

는 소 시 작업에 착 게 다

우리 사에 가 시 었 시 는 경 도

시 를 행처럼 번 모 니즘 운동 지 소 어 간다 모

시편들 경향 고 는 시 시 구분 고 있다 집과 집 공

근거 이를 고 미 과 철 조 가 시도 집 집에

이 강 에 라 자연 를 가 그것이다 승 외 시 

이 이 갑 논 집 새미 

단 이처럼 크게 가지 부 구분 는 데에는 어느 도 합 가 이루어진

듯 다 국 시사 에 동 가 름 통 시 실 상황에｢ ｣

시 인간 내면 식 탐구 언어 실험시 나 는가 면 해 후 시｢

동인지 역사 에 이 사 게 근 담 합리 담 이 담｣

명명 고 있다

참여 다극 시 국 사 쪽ᆞ｢ ｣ 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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니즘이 근 생산 양식 토 분업 양상 가리키는 것이라

면 이 속에 언어 미 구 이루어내고자 는 것 매우 당연 일이라

있다 림이나 균 지용 그리고 특히 이상 에 견

있었 언어 실험 도 이 다

이러 격 모 니즘이 엔 그야말 실험 시도 것이라면

라 근 도시 갖 부 고 병리 인 상들에 이 있게 천착해 들어가

지 못 것이라면 모 니즘 그 는 매우 다른 상황에 놓여 있다 그

것 컨 모 니즘이 를 해 실 자 했 언어

실험과 내면 추구라는 양 계 가 동 양면처럼 착 어 있는 데 도

드러난다 즉 내면 언어를 통해 언어는 내면에 해 어지고 곡 며

생 도 거니 이는 자 담보 는 언어가 그만큼 주체 사회

실과 맞 존재함 보여주는 것이다 이상 개인에게 체 공

지 못 고 편 걷게 는 근 자장 속에 언어는 그에 는

다른 태 양상 시 게 다 말 자면 모 니즘 언어는 언

어 자체 미 에 가 니라 사회 실과 고도 함 계 속에 는

것이다 이것이 곧 모 니즘 특 이며 징 이다

이러 에 보면 당 에 소 시라 일컬어 언어 실험시가

참여시 못지 게 실 계 들 내포 고 있 보여 다 실에

상실했다 여 이 계열 시인들에게 실 자 분리 어 존재 는

것이 니라 자신 실존 자리를 매 해야 는 탕에 해당 는 것 인식

다 실이 자 해롭게 만나야 지만 그러 가능 이 희 다는 에

이들 시인 좌 다 여 가 그들 몸부림이 솟구 는 곳이며 새 운 실이

추구 는 지 이다 이들 단 히 재를 체 는 다른 재를 구 지 는

다 존재 자리에 민감 이들이 부 는 것 단지 실이 니라 실 구

는 원리 자체이며 그것이 곧 근 를 이 어냈 이 이다 그들 단에

르면 고도 신 실이 포 게 일그러 있다면 이미 이 그에

있는 능 상실 것에 지나지 는다

충동 이고 인 시들 역시 당 모 니스트가 지

이 같 실 인식 에 립 다 그 시에는 부 고 타락 실과 마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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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 불신과 심연이 새겨 있는 것이다 그 시에 논리나 이

에 논리 식이 면 어 있는 것도 이 이다

에 쓰여진 시 경향 이해 해 본고는 그 시

에 나타나는 충동 이고 해체 인 양상들 즉 미 논리나 식과 식

차별 재 통일 사 에 가 니라 우연 충돌 시 는 이미

지 등 특 들이 사회 이고 인 면에 뿐만 니라 신 이고 존재

면에 어떠 미를 지니는지를 탐구 고자 다 이러 양상들 단지

실과 단에 충격 효과를 주 해 산출 것이 니라 자 존재

구축 불가결 요인이었다는 에 주목 요 다 시

들에 견 는 이들 양상 미를 탐색해 본다면 우리는 실존 자리

울러 그 신사 변모 궤 살 있는 계 를 마 있

것이다

근원 식과 해체적 언어II.

란 는 에 등재 시편들 모 갈래지우 힘든 덩어리처  

럼 보인다 불 연작시는 이고 도 망 열차 람이여 등投網｢ ｣ ｢ ｣ ｢ ｣ ｢ ｣ ｢ ｣

것 없이 모 그러 다 이 시편들 미 논리 구 에 라 질 어

있는 것이 니라 구획이 불가능 시간 름만이 가 게 느껴질 뿐이다 이

들 일 게 미를 구축 는 것이 니라 에 지 만 편 시

다 시를 구 는 각각 이미지들 역시 향 이고 우연 나타났다가는

이내 사라 버린다

잊어버 잊어버 라고 그가

속삭인다

나는 워 감 다

에 르 풀리는 어 붙들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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톱니 에 낀 시간 닦 낸다

엔진에 타 르는 잔 불

내 벨 것인가

떨어 나간 과 다리 내 심장에

우는 벌 살

결국 들춰낼 것인가

나는 내 간다

회랑 계를 돌

스 닥에肉

들이 침몰 고

주 에 본 여자가 스를 들고 차갑게 웃고 있다全州

염 없다면 없다면

빼 는 내 불

닥에

에 신 내가 워 있다

불｢ ｣

시에 미 체 인 구조를 는 것 불가능 다 미가 는

단 는 껏해야 지 장에 불과 다 이는 각각 장들이

짜임 없이 독립 시 고 있 다 미 단 들 시간 공

간 논리 소통 이루지 며 각각 다른 향 향해 닫고 있는 것이다

소통이 다 해도 그것 실 합 상실 채 실 상 내에 이루어진

다 각각 미 단 들 사이에 어떠 공통 이 있다면 그것 운동 과 열

도일 것이다 이는 각 미 단 들이 행 를 심 어 있다熱氣

는 것 이들 행 들이 움직임 자체 미만 지닌다는 에 있다

미가 소거 고 운동 과 열 즉 에 지만 남 있다는 것 엇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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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가 그것 시인이 실 논리를 란시 미를 상태 원시 다는

것 미 다 미가 없이 에 지만 남 있는 상태는 그만큼 새 운 미를 찾

있는 근원에 도달 가 용이해진다 시 역시 실이 원 자

리에 새 운 모색만이 어지럽게 종과 횡 그리고 있는 것이라 볼 있다

그런데 그러 모색 결 이 게 구해지지 는다 모색 소용돌이가 는

동 시인 단 간도 편 히 있 없 이다 편 미 단 들

시 자 심 상태를 짐작 는 것 존 실 권 나 규범 논

리 질 가 해체 써 자 를 지킬 어떠 장 도 가지고 있지 못 나는

돈과 에 내맡겨 있 있다 이 시 자 는 없

는 힘들에 해 침범당 여 과 조롱 고 있고 울러 심장과 이

훼손 험에도 노출 어 있다 나는 꿈속에 각 통해 자신 신이

고 해체 는 듯 경험 다

이들 경험들 충격 이고 공포스럽다 그런데 는 이러 경험들이 내게 들

러붙어 결 나를 놓 주 지 는다는 에 있다 감 도 도망쳐도 잊

고자 여도 잠 잘 에도 그러 상들 임없이 내게 라 다 나를

는 들에 싸여 있는 닭에 마침내 나는 랜 억 시간이

것과 같 느낌 는다

부분 사람들 자신 러싼 여러 실 조건들 버리지 못 다 규범이

나 규 논리 질 같 실 조건들이 권 가 어 나를 지 주고 보장

해주는 장 가 이다 나를 고 침해 는 요인들 그것이 엇이

든 간에 나 이 에 해 철 게 쇄당 마 이다 자 생존 해

행 는 그러 행동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 것이다 에 모든 사람들

갖 합리 인 것이나 보이지 는 것 실 논리에 부합 지 는 것 힘

울여 억 다 만일 이러 억 행 지 는 자가 있다면 그는 신병자

이거나 니면 단히 강 자일 것이다

이 그러 작용 몰랐 리 없는 시인이 자신 보 는 장 를 도

삭 해버린 것 엇 이었 그것 실 외 들이 자 를 이

삼 감싸고 있 그가 결 존재 근원 에 이를 없다는 사실에根源

인 다 근원 모든 것이 원 어 에 지만 남 상태를 가無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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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키는 것 그 에 에 지는 차별 이고 향 이면 그 합 모든

것 붕 시키고 복 만 힘 가지고 있다 심지어 그 힘 존재마 도 복

고 집어삼 버릴 있다 이러 들 살펴볼 지 시인 생 과

경계에 험 타 를 고 있는 것이다 스스 그러 경계에 나

갔다는 에 그는 강 자에 속 것이다 시인 그러 지 에 겪 있

는 험 자 마주 자이며 갖 인 힘 견뎌 새 운 생

계를 고자 는 자인 것이다

시에 불 이미지가 복해 등장 는 것 우연이 니다

불 힘 상징이 이다 그 힘 모든 것 태워 새 운 질

마 에 충분 다 불에 써 실 차가운 질 는 해지고 자 는

생 회에 놓이게 다 이러 에 볼 불 라 같다

라는 신분 자인 크리스 조어 질 가 개입 이

이고 충동 에 지 가득해 있는 지 를 가리킨다 히 근원 본능

이 자리 식 장소라고 이해 있는 라는 불 고 카 스 운동

통해 생 도 는 힘 과 연 다

이러 라 지 에 는 상징 구조 어 있는 태를 포 게

다 그 는 상징 체계 립 어 있는 립 는 것이자 주체

상 인식 통해 이루어지는 상 인 동 부 는 것이다 라

언어는 상과 주체 계틀 자체가 소멸 어 있는 상태에 립

국면 드러낸다 이러 지 에 놓인 시가 미나 논리를 구 보다 감각 리

듬이나 동 름에 라 요소들 분해시 도입 게 는 것도 이

다

이 속에 는 통사 구조에 미 달보다는 요소들

산재를 통해 에 지 동 름만 드러내 보일 것이다 이는 가 상

인식 고 는 주체 식 인 동에 해 생산 것이라는 과 거리가

다 히 시에 상 사라지고 주체 상 구분조차 없어진다 이는 주

체 통일 이 붕 는 것 미 다 그 신 여 에 남는 것 동일 인 자

라에 이해는

참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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몸짓 소리 향 동뿐이다 상 시가 등장 는 것도 이 지 에 이

다 이러 양상 미 틱 이라 있 며 시

모 니티 특 이 단히 사 국면 진행 다

열성 극복과 조체 지향III.

상징 질 내 편입과 립 언어 사용 거부 는 자 에게 주어진 것

고 어 운 계를 고독 게 면 는 일뿐이다 타자 그림자가 어지럽게 난

는 어 운 계에 자 는 일 지향 상실 채 헤매게 다 존 상징

질 를 부 는 자 는 공허 지 에 란과 충동 겪는다 상징 질 가

진 그 지 는 어떠 고 것도 없다는 에 어 있 도 고 갖 타자가

근원 에 지에 힘입어 출몰 다는 에 공포 불 장소이 도 다

불 과 공포는 주체를 상태 원시키는 단이다 에 자 는

그 같 상태에 언 지나 자신 맡겨 는 없다 신 자 는 주체도

상도 닌 채 도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는 타자들과 뒤 여 새 운 질 를 꿈

꾸게 다 그것 부 과 모색 모색과 각 부단 과 통해 이루어지는 것

자 는 이를 향해 편집 처럼 나 간다 존 상징체계를 면 부

에 그 자 는 이지만 만일 그가 새 운 립 시도 다면零

그는 도 에 있는 주체 즉 과 주체 가 다

크리스 사 에 과 립 는 것 후자가 상징 지니고

있는 립 언어라면 자는 그러 국면이 고 해체 양상 미 다 이러 해

체는 그러나 용 고 부 인 것이 니라 새 운 미를 생산 이 다 이 에

그 격 공 다고 있다 실 언어가 산출 는 것

도 라 지 에 이다 개 에 해 참고

과 주체 시도 는 주체

는 침 를 통해 언어를 부 다는 에 해체 이지만

그 자체 지 고 다른 립 언어를 지향 다는 에 여타 해체 자들 입장과

차이가 난다 과 주체는 과 사이에 변 를 상 이고도 계속

인 운동 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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시에 인 있는 시 자 역시 돈 극 에 자신 노

출시키 그에 지 채 임없이 그 부 부 과 탈출 시도 다는 것

있다

타버린 신들 어 갔는가

가 원 에 버 진 장미 나雪原

타이에 떨어지는 햇살

람과 소나 그리고 월

불탄다

내 살 속에 희미 불 들이

뛰어가고 이 출 이는 닷가에

이십 는 불 지 다 질이 린 싸늘

실용 새는 날 있實用

어 운 내 얼굴 날 찬 리 내린 굴뚝과

계들이 죽 어

어 어 를 어

달에 도달 있 것인가

에 걸린 달 인간 속에

가 울고 마리 이리가 운다

것보라면

불타는 울 집들 가리키면

어 갈 것인가 타버린 신 재

죽 창조 불

불｢ ｣

인용 시에 우리는 시에 드러나 있는 에 지 태 함께

그 심에 있는 불 이미지를 인 있다 시에 불 이십

질 실용 굴뚝 계들 울 상징 는 존 립 계를 붕實用

시키는 주체 등장 다 그러 계는 다름 니라 합리주 에 탕 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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계 질 명 지시 는 것이며 시 자 는 이를 불 힘 리

고자 는 것이다 불 외부 어떤 곳에 도입 것이 니고 내 살 속에

어난 것 외부 상징 질 를 뿐만 니라 어 운 내 얼굴

날 간다 여 에 우리는 불이 근 명 실질들과 그 부 나

를 해결 는 동시에 다른 미 있는 국면 향해 나 가고자 다는 사실

시 있다 근 질 이고 계 명 상징 는 것들이 싸늘

찬 리 내린 어 운 죽 등 어사 나란히 놓인다면 시語辭

자 는 이들 어 새 운 지 를 지향 고 있 이다 시에

나타난 달 나 가야 새 운 지 가 언인지를 상징 다

달 근 를 부 이후 새 이 립 계 미를 지닌다 미

운 것 달이 단지 부 이후 계라고 추상 것이 니라否定

어 어 를 어 다고 는 데 있듯 시간 를 보 고 있다

는 사실이다 그 다면 시인 근 계를 붕 시킨 지 에 근 이고 원

시 인 계 지향 꿈꾸고 있는 것일 시만 우리가 그 이상 진

실 인 는 것 어 다 다만 이 부분 시인 시 계를 고찰함에

있어 검토를 요구 는 목이다

분명 것 시인이 자체에 목 보다 그 이후 도래 새 운 미래

를 간 히 소망 다는 사실이다 그러 소망 첫째 연과 마지막 연에 복해

나타나고 있다 원 에 버 진 장미 나라든가 타이에 떨어지는 햇雪原

살이 그것 상 거니 원이나 타이가 모든 것이 말소 원시 지

를 다면 장미 나라든가 햇살이 그 속에 어나는 생명 존재를

상징 다는 에 이러 사실이 추 다 마지막 연 창조 불 역시 시인

신 는 것 그것 타버린 신 재 에 소 솟 나고

추구 는 것이라 있다 이처럼 시에 는 그 지 고

곧 생 이어진다

실 부 인 요소를 시키는 불이 새 운 생 계 가 다는

우리는 불 에 도 인 있다｢ ｣

겨울에는 궁이에 불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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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폈다 얼어붙 불며性

잠든 시간 뿌리를 태웠다

만 이 내리는 탄장 에 열차가貯炭場

나가고 없는 말들이

걷는다 도시 창틈

경험들이 웃고 있다

것인가 이

독 입맞춤 외 운 사내는

새 골목 돌 다 다

이 내리고

신 이 지 찔리는 늘

언 불면 라이 를 들고性

계를 나 뛰어내린다

사 이 손톱醫師

도시에 열차가 들어 고 나는

합실 나 다

불｢ ｣

시 역시 미 단 가 극도 분 어 있다 라 우리는 불 에｢ ｣

미 논리 구조를 인 보다는 분해 미소들 어 모 체

인 욕망 름만 있 뿐이다 그러나 여 에 도 불 부 인

것과 인 것 실 인 것과 미래 인 것 사이를 가며 생 과 변 를 도

해내는 능 다 겨울 얼어붙 잠든 시간 이 축 차지

고 있다면 궁이 시간 뿌리가 다른 축 자리에 다性

시 자 는 이 양 축 사이에 불 지펴 상황 꾀 고 있는 시인

이를 라 명명 고 있다 시에 근 명 재는 회복 어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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는 병 인 것 독 이 스며든 것 생 를 잃고 고 것 인지 는 면毒

이것이 극복 자리에는 생 근원인 과 뿌리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性

면 궁이 과 뿌리는 불과 동일 내포를 지니는 것性

원 인 생명 면에 일 는 요소들이다

이러 과 통해 우리는 미 틱 인 시가 해체에

이어 새 운 계 열 있 그럼 써 나 구원 꾀 고 있 인

있다 그리고 이같 사 시 부분에 일 게 드러난다 날｢

개｣ 인 고 솟 른 개 램 드 어 타버린 체 에

부리 낮 깨면 내가 쏘 린 살 어느 내 가슴에 힌다

고 일어 는 마리 새 같 구 에도 불 변용인 램

체 새 사이에 생 모티 가 개재 어 있 있 며 같

시 자주 인용 는 구 인 마리 새가 법 가지를 차고 른

다 난다 열 는 잎 속 시간 폭동 속 거운 소이 그

부 에 도 동일 미 구조가 상 어 있다

지 지 논증 통해 우리는 에게 있어 립 언어 가

단 언어 실험이라는 능 인 차원에 시 독특 이라는 면 인 차원

에 미를 드러내는 것이 님 인 있다 언어 를 통해

일차 나라는 주체를 고자 것이다 주체는 사회 이고 실 인

모든 것이 어있는 존재이 에 이 는 나에 각인 어 있는 그러

것들이 모 부 는 것 다 이는 언어 가 매우 요 결과를 낳

시 는 것 주체 는 그것 는 것이 니고 그를 주체

워낸 근거들 즉 사회 상징 체계 부 붕 라는 결과를 가 다는 것이

다 그리고 이것 주체 상징 질 가 동 양면처럼 계 맺고 있

에 롯 는 것이다

이 에 우리는 시인이 주체 붕 라는 고통스러운 체험 통해 보다 근본

인 를 건드리고자 다는 것 짐작 있다 그것 실에

포함 는 이다 그가 체험 원 경험 태 시ᆞ

인이자 모 니스트 다는 라도 우리는 시를 통해 그

가 겨냥 것이 이 심 는 근 명 본질에 것이라는 사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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추해낼 있다 그는 실 참여 를 모르지 지만ᆞ

실 논리에 는 것만이 실 는 것이 니라는 것 인 해

야 했고 진 실 과 법 지 통찰 있었 것이다

그 이러 태도는 당시 도그마 작용했 참여 논쟁 부조리함과 논리

상 계를 입증해 다 이 논쟁 구도에 보면 롯 모 니스트

들 불가불 참여 자들 난 어느 도 인 상태에 시작 동 해야

했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시작 법 당시 황이 얼마나詩作

억 이고 경직 것이었나를 말해주는 지가 다 미 틱 쓰

는 욱 근원 인 실 시이자 욱 근본 인 망 주는 것이

이다 이후 이 같 그 시작법 욱 심 는 에 힘입어 다

후 시인들에게 었고 나 가 해체시 포스트 모 니즘

경향 시를 낳는 원천이 다

정립적 언어 숭고 쓰IV. ( )崇高

이 새 운 경향과 실 법 개 것 우리

사 상 미 면에 볼 결 소 히 다루어질 없는

부분이다 충동 쓰 를 통 미 틱 양상 다른 실주

자나 과거 이상 에게 도 견 있었 경향이다 그러나 우리는李箱

그것과 그리고 그것이 모 사 시 사

다른 미망 지니고 있다는 것 고 있다 엇보다도 그것

실질 이고 구체 개 고 있 근 속에 미가 구해질

있는 우리는 모 니스트들 통해 근 에 는 진지 고

실 인 논리를 견 있게 것이다 그것이 변 했다는

것 그리고 도래 후 산업 시 를 는 것이었다는 사실 그것

단견 재단 있는 것이 니었 증명 는 것이다

욱이 다른 실주 자들과 구별 는 독자 인 시 경 를 펼쳐

낸다는 에 욱 심 주목 요 다 그것 그가 시집에 개 미



신 연구 권  

틱 쓰 를 통해 그 시작 원 보했다는 과 다 그러詩作

나 이것이 그가 이후에도 계속해 충동 이고 인 쓰 를 했다는 것

미 지는 는다 그것 미 틱 쓰 가 자 를 이동시킴 써 새

운 쓰 마 했다는 사실 다 미 틱 쓰 는 상징 체계

내에 자신 지 를 견고 게 지키고 있 자 를 근원 이고 지 이 어

들여 그 속에 새 운 자 거듭나게 는데 이 이루어진 쓰 는 미

틱 계 생볼릭 사이에 변 계 를 마 그것이다 그것 해

체 이지도 고 그 다고 존 상징체계 일 는 것도 니다

이것 이해 해 는 미 틱 쓰 생볼릭 상

이 어느 지 에 어떻게 일어나는가 는 것 울러 이를 크리스

이 과 여 살펴보 야 다 히 각 개 있

는 즉 럽고 구토가 이는 것 쓰 나 버 진 식

부 는 시체 등에 불러일 지는 감 상태에 시 는 것

신분 말해 거울단계 그러니 나르시시즘이 이

단계에 란에 찬 주체 상 사이에 계를 마 일 행 라

있다

이는 자 가 주체를 이 어 니 는 욕망 상과 자

불분명 계 속에 충동 불 욕망 구조를 말해주는 것이며 이를 어

떻게 행 는가에 른 다양 가능 들 내포 게 다 를 들어 만일 자 가

상과 타자 사이 삼각 구도에 동일 는 상에 각 고

게 이루어낸다면 그는 상징 질 쉽게 동 것이다 그러나 임없이 향 를

일 키는 상과 계 립 모 게 진행시킬 경우 자 는 주체 과 에 원

게 진입 없게 고 결국 분열과 돈이 지속 는 경험 해야 다

편 상징질 법 약 시키는 충동과 질 지 에

열 과 통해 자 자 가 합 새 운 자 를 구축 다면 그것

근원에 원 합일과 승 가 이루어진 스러운 자 가 것이다 즉

생볼릭 개 에 해 는 각주 번 참조

트 에 해 는 참조

트 이 에 승 는 트 징후 연해 이루어지는 것이다 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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나를 자연에 상승시 주는 실마리를 공 는 것이자 존

상징질 는 다른 지향 내포 다는 에 승 계 를 마 다

이들 가능 가운데 립 부단 운동 통해 변 자 를

고자 는 과 주체는 생볼릭과 미 틱 사이 상 이 이루어지는

승 걷는다 이는 원 인 욕망과 충동 용 이를

각 다는 에 일 인 억 통해 이루어지는 상징질 에 편입과 차이가

나는 것이다 이러 승 는 창작 근원 말해주는 부분 사랑이

나 고함 스러움 카타르시스를 명해주는 근거가 다

이러 에 보면 시가 이후 개 는 그 시 계 체에

원 고 있다는 사실 이해 있다 주지 다시 해

체 경향 시들 시집 종결 고 그 후 새 운 경향

시 구축 이어지는 우리는 이 과 극단 인 분리 단 보 보다는

미 틱과 생볼릭 사이 부단 운동 보 야 다는 것이다 충동

과 지 살 내고 이러 근원에 입각 립 언어를 도모 게 는데

그것이 시 이후 경향들 나타나는 것이다 그것 존 상징체계 껴

난 것이 트 징후 자체에 러 있지 다는 에 승 경지를 보

이는 것 이는 시에 나타나는 사랑 담 이나 월 이고 종 인

잠언 언어들 구체 다 이들 담 과 언어는 모 고 고 스럽다는 공통

지닌다

우리는 장에 충동 심에 탈출과 구원 향 자 지가 자

리 고 있 살펴본 있거니 시 가운데 가 는 시 자 그러｢ ｣

소망 잘 상 고 있 인 있다

우리 모

시월 능 이 게 소

가 돈과 충동 원 인 지 를 미 다면 승 는 이를 어 는 궁극 지 이다 트

를 억 고 분리 는 것이 니라 이 소통과 공존 이루어진다는 에 승 는

상징질 에 동일시 는 격이 다른 보다 스럽고 월 인 것이라 있다 크리스 는

이를 사랑 담 역 사랑 역사 민 사 구체 시키고 있다 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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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과 에 찰찰 는 햇살이

그 햇살 출 는 남국 람

어 니 입 같 람이게 소

여름내 근면했 원 園丁

가슴에 낙엽 면 짐 꾸리고

우리 가 소망이 능 처럼

익어갈

겨울 속에 꿈 헐벗고 있습니다

어 고 여

어 니는 자장가를 우고

우리들 복도에 등불 드는 시간

싱그런 능 깨 면

모 명 진리가

목 시는 가

시월에는 우리 모

능 이 게 소

능 에 찰찰 는

햇살이 게 소

가｢ ｣

인용 시는 시집에 어 있지만 다른 시들과 게 그 양상 달리

고 있 있다 시는 인 시 양태를 보이고 있

에 쓰여진 시 를 심 도이다 그러나 이 시를 통해 일 게

새 운 계를 꿈꾸었다는 에 추어보면 시가 그다지 낯 게 다가 지

는다

가 에 가 여름 거운 시간 다 에 는 결실과 시 라는｢ ｣

보편 미망 속에 놓여 있다 이 가운데 능 가 내포를 잘 드러내주

고 있는 시 소재 등장 다 능 불과 같 햇살 열 를 껏

소 빨갛게 익 당도 놓 열매가 다는 에 지 지 살펴본

시 추이를 연상 는 소재다 능 이 우리 가 소망 명 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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리 나 가 우리에 가 는 것도 이러 사실과 지 다

그런데 사과 독립 존재 는 사 이 니고 여 히 햇살과

람과 불어 있는 것인데 우리는 람같 햇살 떠 리는 이 시 에 시

인이 어 니를 연상 다는 사실에 미 움 느낀다 햇살과 람

어 니 동궤에 놓이는 것 이들 모 능 이라는 결실 맺

인 요소에 해당 다 즉 능 불과 어 니 같이 돈과 질

트 상태를 승 극복 양태에 시 상징이라 볼 있 것이다

시에 어 니가 어 고 여 자장가를 우는 것도 이러 시

미 연 다

시 가 는 트 승 를 시 는 것 우리는 이 속에｢ ｣

시 이후 시를 연결시 주는 고리를 견 게 다 시는 실험시

독자 존재 는 것이 니라 이후 구축 는 시에 근원

이 며 탕에 해당 는 것이다 시가 있었 에 이후 시 계가

개 있었 것인데 이후 시는 트 쓰 가 승 써 구

축 고함과 스러움 다 결 고 시가 는 지

여 라고 있다

결론V.

본고는 시작 동에 고 쓰여 다 에 행해

진 시 창작 여 에 걸 창작 동 가운데 그 에 해당 다  

란 는 등재 이 시 경향 일 실주 모 니즘 

범주에 이해 어 다 이 연장에 이 에 는 시가 충동에

롯 미 틱 쓰 라고 보고 이러 쓰 가 지니는 몇 가지 특징 인 면

어 니는 욕망 원 인 상 충동과 식 지 에 자 를 고 란스럽게

는 존재를 가리킨다 라 크리스 트 이 에 각 주요 상이 는 것도

모체 이다 라 이를 용 고 각 는 일 승 쓰 요 계 가母體

다고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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들 살펴 써 이후 개 는 계 연결 지 찾 내고

자 다

존 립 쓰 를 붕 시키면 쓰여지는 미 틱 쓰 는 면 인

언어 에만 그 는 것이 니라 주체 자체를 해체시킨다는 에 큰 미를

지닌다 라 시는 분열 자 가 겪는 불 과 공포 분

가득차 있다 시인 고통스러운 이러 상태를 도 이고 자 들인

다 그러나 시인 불 과 공포 상태에 그 춰 있는 것 거부 다 그

러 지는 시 속에 탈출과 소망 모티 상 다

립 계 부 과 동시에 립 계 부 새 운 립 언어를

시 는 것이다 그것 미 틱 언어 생볼릭 언어

며 존 질 는 다른 새 운 국면 미 다 여 쓰 는 미

틱 쓰 가 승 태이며 시 계에 그것 사랑과 고함 신

종 상상 구 다

이 써 우리는 시 그 이후 시가 단 인 신 역동 이

고 논리 인 계를 이루고 있 며 시 부 태 이후 시들 모

는 원 지 공존과 합일에 롯 는 것임 짐작 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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투고일 심사완료일2005. 6. 30. 2005. 8. 26.： ：◉ ◉

주제어 오세 세미오틱 승화(keyword) (Oh Sae Young), (Semiotic), (The Sublime),：◉

아 젝션 코라 불 이미지(Abjection), (Chora), (Fire image)


